
2019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4천4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6억

1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5백만원임.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예산 2019 예산안 증감

일반

회계

계 1,681 100.00% 1,844 100.00% 163 9.72%

행정운영경비 222 13.22% 225 12.20% 3 1.27%

사업비 1,459 86.78% 1,619 87.80% 160 11.01%



3. 검토 의견

가. 개요

○ 행정자치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이전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의해 편성됨.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수입을 말하나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해당되는 세외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

입이 없는 대변인의 경우에는 세입을 편성할 수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천3백만원(9.72%)이 증액된 18억 4천

4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6억 1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5백만원임.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681 1,844 163 9.72%
사 업 비 1,459 1,619 161 11.01%

 보도기획 기능 강화 857 854 △3 △0.35%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452 451 △1 △0.04%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05 403 △2 △0.69%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602 765 163 27.17%
 방송모니터실 운영 105 106 1 1.15%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5 62 △3 △4.02%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7 97 -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135 145 10 7.42%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 200 - -

 보도지원시스템 구축 - 155 155 신규사업
행정운영경비 222 225 3 1.27%



나. 주요사업 검토의견

(1)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별 설명서 21쪽)

○ 시정관련 방송 모니터링 및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

련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2%인 1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

이 편성됨.

<방송 모니터실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A) 2019예산(안)(B) 증감(B-A)

계 105,123 106,339 1,216

사무관리비 68,260 68,260 -
KBS 등 9개사 방송뉴스

저작물 저작권 구매
62,040 62,040 -

모니터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비
2,220 2,220 -

모니터링 자료 구입비 4,000 4,000 -

공공운영비 36,863 38,079 1,216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36,863 38,079 1,216

방송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방송사에 뉴스 저작권

료를 지급해야 하며 현재 9개社를 통해 방송 스크랩 및 DB구

축을 위한 뉴스콘텐츠1)를 이용하고 있음.

1)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개별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용 허락을 받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는 2014년에 교체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구입 후 2018년 정보화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누락되었

던 스토리지(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유지보수비로 120만원

이 증액된 3천8백만원이 편성됨.

이는 방송 예약, 녹화와 자막 및 동영상을 저장 · 편집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효과

적인 시정 홍보 및 비판·왜곡보도에 대한 언론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사업별 설명서 33쪽)

○ 출입기자 소통간담회, 시 간부 및 출입기자 소통 관련 체육 및 문화

행사 개최,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동행언론사 취재지원을 위한 직

원 해외출장비, 시출입 기자단 취재 편의 제공을 위한 출입기자실

보도자료 인쇄 및 고속복사기와 프린터 토너 구입 및 수리비로 편성

되어 있으며, 브리핑룸 등 출입기자실 환경개선을 위해 500만원과 서

울시대표단 순방시 언론취재지원을 위한 출장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됨.

최근 3년 해외순방 취재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태국,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17년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8년 10월 기준으로 싱가포르, 스페인

등 4개국임.



<최근 3년, 해외순방 취재지원 현황>

 ※ ’18.11월 중국 출장(11.25 ~ 28) 예정

출입기자실은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사용하며 서울시 기관·단체의

정보가 자연스레 모여드는 공간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정보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대변인실은 출입기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소폭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출입기자와의 원만

한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신규, 사업별 설명서 41쪽)

○ 시정 보도자료와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배포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자들의 언론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1억 5천5백만원이 편성됨.

대변인실에서 보도되는 자료의 배포 대상자는 현재 924명(등록 출

입기자 169명, 미등록 및 인터넷 매체 755명)이며, 일평균 자치구

연 번 연 도 기   간 출 장 지 출장 인원 출장사유

1
2016

7.7~7.13 태국,싱가포르 6명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취재지원

2 9.4~9.12 미국,캐나다 7명

3

2017

3.28~4.4
오스트리아,
영국,프랑스

8명

4 5.20~5.2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7명

5 6.26~7.4 러시아,우즈벡 8명

6 9.7~9.12 이탈리아 3명

7 11.5~11.14 서남아시아, 독일 8명

8

2018

3.15~3.17 싱가포르 4명

9 7.7~7.10 싱가포르 6명

10 9.27~10.7
스페인, 스위스,

에스토니아
8명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약 18건을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웹하

드에 자료를 게시하는 등 이원화된 배포방식으로 공유하는 형태임.

<보도자료 배포절차>

메일링
(출입기자)

웹하드 게시 및 메일링
(비출입․인터넷 매체)

보도관리시스템 등록
(내부 직원용)

시 홈페이지 게시
(대 시민용)

∘조간: 전전날 저녁18:30

∘석간: 전날 17:30

∘월 조․석간: 금 18:00

∘화 조간: 일 14:00

∘조간: 전일 11:15

∘석간: 당일 06:00

∘보도계획: 당일 06:00

∘동정자료: 당일 06:00

∘조간: 전일 11:20

∘석간: 당일 09:30

∘조간: 전일 13:00

∘석간: 당일 10:00

웹하드의 경우 사용가능 용량에 제한이 있고 장기적으로 대용량 자

료의 보관 및 검색이 불가능하며, 메일링의 경우 스팸처리 되는 등

업무효율 저하로 기자들의 개선요구가 있었음.

대변인실은 접근성 높은 통합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체계적인 자료 축적으로 시정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정정

보가 제때 제공·보도되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임.

다. 총괄 검토의견

○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예산 16억 8천1백

만원 대비 9.7%인 1억 6천3백만원을 증액한 18억 4천4백만원

이 편성됨.

시장의 해외순방 국가의 증가에 대비하여 지원 인력의 국외업무

여비 증액과 시정관련 보도자료를 기자별 메일링과 웹하드로 이



중 배포하고 있어 업무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두드러지게 증

감한 사업이 없음.

대변인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성과의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전략적 언론대응 체계 강화로 시정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와 ‘부정확 왜곡보도 해명내용

대응률’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그러나 실국별로 작성된 보도자료

배포와 해명자료 배포가 실제 주요 업무로 대변인실만에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